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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의 논 이용 주요 작부체계 실태조사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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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
2
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

[서론]

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에 따른 동계작물 재배 기피로 논 경지이용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논 이용성 다양화 및 

곡물자급률 위해 다모작 작부체계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. 작부체계 개발은 지역의 농업여건과 기상환경에 맞는 지속가

능한 작부체계 기술개발이 필수적인데 전국의 지역별 논을 활용한 주요 작부유형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 및 지대에 맞는 작부

체계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전국 논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부체계 현황을 조사하였다. 

 

[재료 및 방법]

2016년 전국의 광역시를 포한함 15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하였고, 응답률이 70% 이었다. 

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논에서 벼 중심 및 벼 대체 작부체계 유형의 사례수와 면적의 상대적 비율과 작부유형별 경제성 등

을 분석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1. 논 이용 2·3모작 재배작물은 동계, 춘계 35작물, 하계, 추계 27작물 등 62개 작물 이었다.

2. 논 이용 벼와 작부체계에서 춘계작물은 봄감자, 옥수수, 배추, 등 11작물 이었고 이중 벼-보리 43개소, 벼-양파 42개소로 가

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벼-사료작물이 40개소, 벼-마늘 38개소, 벼-봄감자 20개소, 벼-밀 19개소, 벼-배추 7개소, 벼-시금치 

4개소 순이었다.

3. 논 벼 대체 타작물 작부체계는 감자/보리/마늘/양파-콩 등이 2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, 그다음은 감자/보리/마늘/양파-배추 

7개소, 양파/마늘/보리-들깨 5개소, 마늘/양파-옥수수 2개소 순이었다.

4. 지역별 벼 중심 및 벼 대체 작부체계의 사례수와 면적의 상대적 비율을 조사한 결과,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충청도, 

전라도, 경상도 모두 벼 연계 작부체계 비율이 각각 71.4%, 94.8%로 높아 대부분 벼 중심의 작부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.

5. 벼 대체 작부체계별 10a당 소득은 벼 단작 소득 430천원 대비 2모작은 645∼2,581천원으로 1.5∼6.0배, 3모작은 2,500천원∼

5,000천원으로 5.8∼11.6배 높았다.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농업여건 및 기상 환경에 맞는 작부체계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 

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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